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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의 세시풍습 중에 머슴의 날이 있었다. 머슴은 집안의 보배였기 때문에 주인이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머슴의 마음을 움직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음력 2월 초하루. 아마도 양력으로는 

3월 상순경이 되었을 것 같다. 

이때면 일년 연봉인 새경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 하기전 머슴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하루를 즐기도록 하여 주었다. 그러나 속내는 즐겁지가 않았다. 새경을 미리 

선불하여 써버린 사람도 있고, 한해가 지나가도 새경이 오르지 않았거나 어떤 이는 한해의 고된 농사일이 

걱정이 되기도 하여 지게목발 두둘기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머슴의 부지런함이 집안을 돋보이게 한다. 머슴은 가족 중 제일먼저 일어난다. 눈 비빔과 동시 빗자루를 

찾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음은 소죽을 끓인다 소의 아침을 먼저 먹이고 자기도 아침을 먹고 

어제 저녁에 바깥어른에게 지시 받은 일을 하러 나감에 앞서 안주인에게 일의 행선지와 일감을 일러 드린다. 

“오늘은 짐당골 두불 논 베러 갑니다.”안주인이 새참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일 꺼리를 알리는 것은 새참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 논메기는 모내기 한지 한달 가량 지난 다음 호미로 호망질을 한다. 작업하기 하루 이틀전 물을 완전 떼고 

뿌리 가까이 까지 호미로 헤집어 주므로 잡풀을 제게 하고 산소공급과 헛가지 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인데 

호미질 한나절 하고나면 손목이 아려온다. 벼가 자라기 때문에 앉지 못하고 상처를 꾸부려 작업을 해야 하므로 

국물이 없는 새참을 보낸다고 한다.

두불 논메기는 다시 20일 지난 다음 이때는 피와 벼가 구분이 쉬우므로 맨손으로 피와 잡초를 제거하면 되고, 

세불 논은 작은 머슴도 참여 시킨다. 모내기 한지 두 달이 지나 벼가 무성히 자라 통풍과 일조가 잘되도록 도와

주는 작업이다. 5골을 단위로 하여 이랑을 짖듯 벼포기를 양쪽으로 제쳐 공간을 확보해주어 통풍과 햇빛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습할 때 발생하는 병들을 방제하는 효과와 곧 이삭이 나와 결실을 맺는대 도움을 주는 

작업으로 대체로 쉬우며 시간이 적게 걸린다.

밭농사 논농사를 시기적절하게 농 작업이 이루어지며 비가 오는 날은 아주 바쁜 농번기는 우장을 쓰고라도 

작업을 하였지만 그렇지 않으면 쉬는 날이다. 부지런한 머슴은 이시간도 쉬지 않고 농 작업에 필요한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기도 하였다한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11월이 되고 이엉을 역어 가축들의 보온시설을 정비하고 나면 한해의 일들이 끝이 난다. 

부지런한 큰 머슴이 있는 집안은 농사도 늘 풍년이고 집 안팎은 항상 깨끗하고 기르는 가축들은 살 이져 통통 

하는 등 모든 것이 풍성하고 살림이 융성 하였다.

지금은 가장인 우리가 큰 머슴이다. 배우자와 아이들과 부모님의 큰 머슴이 되면 그 가정은 화목과 복이 

융성할 것이며, 몸담은 직장의 큰 머슴이 되면 성장과 승진의 덕이 주어질 것이며, 섬기는 단체의 큰 머슴이 

된다면 떠난 후 명예로운 이름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이 봄에는 우리 모두 큰 머슴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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